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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knowledge and attitude to temptation toward cig-

arette smoking in adolesc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52-item questionnaire in 2 high school setting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ost hoc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with SPSS WIN

version 14.0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 smoking and smoking

temptation depending on gender, academic performance, religion, current smoking status, parental responses toward

smoking, initiation of smoking, and the number of friends who smoke (p<.001). The level of smoking knowledge was not

related to any of gener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attitude toward smoking and smoking temptation. However, negative

attitude toward smoking was moderately correlated with reduced smoking temptation (r=-.608, p<.001). Conclusion:
Adolescents’ attitude toward smoking and coping ability against smoking temptation wer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related to smoking behavior and social situations, rather than by the level of smoking knowledge.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various strategies to change attitudes toward smok-

ing should be included.

Key words: Knowledge, Attitude, Smoki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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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15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01년 57.3%로 다른

OECD 선진국의 21.6-32.8%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

며(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7), 이 중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 흡연율은 1997년도에 무려 35.3%에 달하였다가

이후 전국적인 금연 운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6년 24.0%, 2008년 18.1%를 보이고 있다(Gov-

ernment Youth Commission, 2007; Korean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KASH], 2008). 청소년 중 가장 높은 흡연

율을 보이는 계층은 남자 고등학생군으로 지난 10년간 전체 청

소년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25-30%에 달하는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계층인 여자 고등학생군은

2000년도에 최고 10.7%에까지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면서 2008년 3.5%에 이르고 있다(KASH, 2008).

청소년기 흡연의 심각성은 단순히 흡연으로 인한 청소년 개

개인의 건강 문제 유발 및 질환 발생, 경제적 손실에만 국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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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데, 이는 대부분의 흡연 행위가 다른 문제 행동들 즉, 학

업 성적 부진, 학교 폭력, 약물 남용, 가정불화 등의 다른 다양

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며(Cheong,

2003; Lee, Kim, & Lee, 2006; Park, Weaver, & Romer,

2009; Zhang, Cartmill, & Ferrence, 2007), 일례로 약물 남

용이나 가정불화 등의 문제를 가진‘위기 청소년’계층에서의

흡연율은 2005년 무려 85.1%, 2006년 81.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Government Youth Commission, 2007).

흡연을 시도하는 청소년 중 50% 정도는 주변 친구 또는 선후

배로부터의 흡연에 대한 권유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며(Bricker,

Anderson, Rajan, Sarason, & Peterson, 2007; Lee, 2001),

흡연 청소년들은 대개 가족이나 형제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학업성적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거나, 부모가

흡연에 대해 통제나 반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Huver, Engels, van Breukelen, & de Vries, 2007;

Cheong, 2003; Ko, 1992).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는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및 생물학

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과정이며(Collins &

Ellickson, 2004; Park, 2009),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특히 흡

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는 실제적인 흡연 및 흡연 유혹에 대처

하는행위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보고되었다(Baek, Min,

& Kwon, 2008; Kim, 2005; Ko, 1992). 흡연유혹은 주기적

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흡연에 대한 욕구로(Chang, 2004),

흡연을 하던 청소년이 금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Chang, Song, & Lee, 2008). 일반적으

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에 관해 낮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흡연 유

혹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Shin, 2006;

Kim & Yang, 2002; Ko, 1992; Lee & Suh, 2006).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흡연 유혹에 대한 대응

은 또한 사회 심리적인 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성별, 흡연

유무, 종교에 따라 흡연 지식, 태도, 유혹에 대한 대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Yang, 2002;

Lee & Suh, 2006).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흡연 행위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흡연 지식, 태도 및 흡연 유혹과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흡연 지식, 태도 및 유혹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한

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이전의 지식 제공 위주의 금연 프로

그램에 비하여 청소년의 흡연 행위와 관련된 사회 심리적, 환경

적인자들을변화시키기위한다양한방법을사용하는추세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Hyun &

Ah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여 청소년의 흡연지식, 태도, 유혹과 일반적인 특성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지식, 흡연태도, 흡

연유혹의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흡연유혹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D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

연 지식, 흡연 태도, 흡연 유혹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고자 하는 탐색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 선정된 임의 추출 방식으로 D시에 위

치한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들

로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로 하였

다.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 수는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상관계수(r) 크기 .2를 기준으로 194명이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써 수용할 만한 검정력을 가진

표본 수보다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자료 수집

시 누락을 고려하여 400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자료는 100%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87부가 사용되었으므로최종 분석률은 96.8%였다.

자료 수집 절차

D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편의 추출하여 공문을 발

송한 후 그 중 학교장의 동의를 얻은 2개의 학교에서 설문지 조

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절차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들이

각 교실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작성된 모든 설문지를 바로 회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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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 후 연구보조원들이 20분간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에 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보건 교육 내용은 기존의 문

헌 및 자료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간호학 교수 1인에 의해 내

용이 검토 및 수정되었다. 교육 후 10분간의 질의 및 응답 시간

을 통하여 보건 교육 내용에 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경우, 흡

연 지식, 태도, 유혹에 관한 항목에 응답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항목에서 무응답인 경우는 자료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도구

흡연에 대한 지식

흡연 지식 측정 도구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9

문항, 금연 보조제에 관한 1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지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하여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질

문에 대한 정답을 1점, 오답을 0점으로 하여 점수의 범위는 0-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도구의 신뢰도 K-R 20은 .88였다.

흡연에 대한 태도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

으로 Yang (1999)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것으로 도구 개발

시 예비조사 및 설문 조사에서 Cronbach’s α값은 사전조사에

서 .71, 사후 조사에서는 .72로 조사되었다. 설문지 내용으로는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의도를 나타내는 4문항, 사회적 제

도와 관련된 흡연에 대한 태도 4문항, 흡연 시 이미지와 느낌에

대한 3문항, 흡연 허용에 대한 태도 5문항, 금연교육의 필요성

에 대한 1문항으로 총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문

항의 2점 척도로 이루어진 도구로 각 문항에 대해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일 경우 점수가 1점이고 긍정적인 태도일 경우 점

수가 0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9

였다.

흡연에 대한 유혹

Chang (2004)에 의해 개발된 흡연 유혹 측정 도구로 도구

개발 시 문항 분석, 요인 분석, 집단 비교법, 다속성-다방법 분

석법으로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요인의 누적 변량 57.2%, 기

존의 금연에 대한 자아효능감 측정 도구와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 검증되었다(r=.53, p<.001). 도구에 대한 Cronbach’s α=.93

이었으며 반분 신뢰도 계수는 .91,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

뢰도는 .93이었다.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 척도 5개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흡연 반응으로 인한 흡연유혹 6문항, 여유

추구 욕구로 인한 흡연유혹 6문항, 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흡연

유혹 5문항, 습관적인 열망으로 인한 흡연유혹 4문항, 니코틴

의존으로 인한 흡연유혹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총 25개 문항

으로 25점에서 125점 범위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유혹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89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4.0을 이용하여 전산 처

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기술적통계방법을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흡연지식∙태도∙유혹의

차이 검증은 t-test나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Scheffe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상자들의 흡연 지식, 흡연 태도, 흡연 유혹과의 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대상자 387명 중 남학생이 199명(51.4%), 여학생이 188명

(48.6%)이었다. 학업성적은‘중’인 학생이 233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상’인 학생이 74명(19.1%), ‘하’인 학생이 80명

(20.7%)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보통’이라

고 대답한 학생이 207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이

라고 답한 학생이 108명(27.9%), ‘만족’이라고 답한 학생은 72

명(18.6%)이었다. 또한 종교 항목에서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

생이152명(39.3%), 종교를 가진학생은 234명(60.7%)이었으며

그 중 기독교가 141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불교

50명(12.9%), 천주교 33명(8.5%) 순이었다. 가족의 흡연 여부

에‘예’가 206명(53.2%), ‘아니요’가 181명(46.8%)이었다. 본

인의 현재 흡연 여부에는‘아니요’가 329명(85.0%), ‘예’가 58

명(15.0%)이었다.

고등학생의 흡연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은‘반대함’이 186명

(77.5%)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흡연사실모름’이23명

(9.6%), ‘모르는척함’이19명(7.9%), ‘반대안함’이12명(5.0%)

이었다. 또한흡연시작시기는‘중학생’인학생이 41명(55.4%),

‘고등학생’인 학생이 21명(28.4%),‘초등학생’인 학생이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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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이었다.

흡연 친구 수에는‘없음’이 91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3명’이 70명(32.9%), ‘2명’이 28명(13.1%), ‘1명’

이 24명(11.3%)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흡연 지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흡연 태도의 차이

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흡연 태도 측정에서 여학생이 12.61

(±1.42), 남학생이 11.18 (±1.48)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

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들의학업성적에따른흡연태도는‘중’인집단이12.14

(±2.66)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상’인집단이11.70 (±2.30),

‘하’인집단이11.27 (±2.67)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17).

사후분석 결과 성적이‘중’인 집단은‘하’인 집단보다 흡연에

대해 유의하게 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태도는‘보통’이라

고 대답한 집단이 12.10 (±2.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만

족함’이 12.06 (±2.26). ‘불만족’이 11.30 (±2.68)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17). 사후 분석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보통’인 집단이‘불만족’인 집단보다 흡연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의종교에따른흡연태도는‘천주교’인집단이12.19

(±2.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종교가 없는 경우가 12.12

(±2.36), ‘기독교’가 11.85 (±2.17), ‘불교’가 11.52 (±2.52),

*p<.05; **p<.0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Knowledge Attitude Temptation

Mean±SD F or t p Mean±SD F or t p Mean±SD F or t p

Gender Male 199 51.4 5.92±1.48 0.794 .373 11.18±1.48 48.146 <.001** 5.92±1.48 74.051 <.001**
Female 188 48.6 5.05±1.42 12.61±1.42 5.05±1.42

Academic High 74 19.1 5.69±1.47 0.889 .412 11.70±2.30 4.150 .017* 36.66±21.63a 16.931 <.001**
performance Middle 233 60.2 5.50±1.50 12.14±2.66b (b>c) 32.34±16.65b (a,b<c)

Low 80 20.7 5.36±1.59 11.27±2.67c 48.42±29.41c

Level of satisfac- Satisfied 72 18.6 5.61±1.51 0.207 .813 12.06±2.26 4.147 .017* 35.48±23.52 2.746 .065
tion with current Moderately 207 53.5 5.47±1.51 12.10±2.20b (b>c) 34.67±19.28
school life satisfied

Dissatisfied 108 27.9 5.50±1.53 11.30±2.68c 40.76±24.46

Religion None 152 39.3 5.56±1.56 0.696 .595 12.12±2.36a 3.305 .011* 33.76±18.57a 2.639 .034*
Buddhism 50 12.9 5.17±1.42 11.52±2.52 (a,d>e) 43.38±26.16b (a<b,
Christian 141 36.4 5.55±1.54 11.85±2.17 35.66±21.64c b>c)
Catholic 33 8.5 5.53±1.36 12.19±2.10d 38.06±21.39
Others 11 2.8 5.44±1.33 9.64±3.88e 47.60±33.19

smokers in the Yes 206 53.2 5.40±1.49 0.858 .355 11.78±2.33 0.131 .718 37.83±22.28 4.346 .038*
family No 181 46.8 5.63±1.53 11.98±2.43 34.90±20.95

Current smoking Yes 58 15.0 5.34±1.52 0.004 .268 9.37±3.15 50.450 <.001** 77.41±23.24 34.100 <.001**
No 329 85.0 5.54±1.51 12.33±1.87 29.94±12.26

Parental responses Object 186 77.5 5.51±1.54 1.159 .326 12.11±2.08a 20.510 <.001** 35.41±20.41a 28.161 <.001**
toward smoking Pretend 19 7.9 4.81±1.38 8.26±3.26b (a>b,d) 74.37±33.30b (a<b,d

unaware c<b,d)
Do not object 12 5.0 5.73±1.19 10.33±3.47 41.80±22.41c

Unaware 23 9.6 5.56±1.73 9.87±2.70d 67.10±20.66d

Initiation of smoking Elementary 12 16.2 4.73±1.49 1.342 .268 7.45±3.78a 3.240 .045* 52.50±38.77a 4.332 .017*
Middle 41 55.4 5.13±1.56 9.53±2.88 (a<c) 77.85±21.46b (a<b)
High 21 28.4 5.62±1.50 10.19±2.48c 67.28±23.74

The number of None 91 42.7 5.48±1.40 0.638 .591 11.67±2.73a 12.300 <.001** 36.00±18.44a 32.633 <.001**
friends who One 24 11.3 5.75±1.69 10.77±2.55b (b,c<d) 48.12±26.75b (d<a<c
smoke Two 28 13.1 5.35±1.49 10.00±3.28c 62.34±29.73c d<b)

Three 70 32.9 5.61±1.40 12.49±1.73d 28.27±10.76d

Table 1. The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Knowledge, Attitude, Temptation toward Smo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7)



‘기타’가 9.64 (±3.8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1). 사후

분석 결과 종교가 없는 집단과‘천주교’인 집단이‘기타’인 집

단보다 흡연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임을알 수 있다.

대상자들의 본인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태도의 차이는 비흡

연자가 12.33 (±1.87), 흡연자가 9.37 (±3.15)로 유의하게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비흡연자군은 흡연자

군에 비하여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흡연에대한가족들의생각이‘반대함’일때가12.11

(±2.0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반대 안 함’이 10.33 (±

3.47), ‘흡연사실모름’이9.87 (±2.70), ‘모르는척함’이8.26

(±3.26)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 분석 결과

가족이 대상자의 흡연에 대해‘반대함’일 경우에 가족이‘모르

는 척 함’일 경우와‘흡연 사실 모름’의 경우보다 대상자의 흡

연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대상자의 첫 흡연 시기에 따른 흡연 태도의 차이는‘고등학

생’일 때 10.19 (±2.4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일 때 9.53

(±2.88), ‘초등학생’일 때 7.45 (±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45). 사후 분석 결과 첫 흡연 시기가‘고등학생’인 집

단이‘초등학생’인 집단보다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친구 수에 따른 흡연 태도는 흡연 친구가‘3명’일 때

12.49 (±1.73)로 흡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없음’이 11.67 (±2.73), ‘1명’이 10.77 (±

2.55), ‘2명’이 10.00 (±3.2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 분석 결과 흡연친구가‘3명’인 집단이‘2명’인 집단과‘없

음’인 집단보다 흡연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흡연 유혹의 차이

대상자들의성별에따른흡연유혹은여학생이5.05 (±1.42),

남학생이5.92 (±1.48)로유의한차이(p<.001)가있었다. 즉, 여

학생이남학생보다흡연에대한유혹을덜받는것을알수있다.

대상자들의학업성적에따른흡연유혹은‘하’인집단이48.42

(±29.41)로 가장 높았고, ‘상’인 집단이 36.66 (±21.63), ‘중’

인 집단이 32.34 (±16.6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

후 분석 결과 학업 성적이‘상’이거나‘중’인 집단이‘하’인 집

단에 비하여 흡연 유혹을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의 종교에 따른 흡연 유혹은‘기타’인 집단이 47.60

(±33.19)로 가장 높았으며, ‘불교’일 때 43.38 (±26.16), ‘천주

교’일 때 38.06 (±21.39), ‘기독교’일 때 35.66 (±21.64), 종교

가없을때33.76 (±18.57)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34).

사후 분석 결과 종교가‘불교’인 경우 종교가 없거나‘기독교’

인 경우에 비하여 흡연 유혹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유혹의 차이는 가족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 37.83 (±22.28), 흡연자가 없는 경우 34.90 (±

20.9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38). 즉, 가족 중 흡연자가

있을 경우 흡연에 대한 유혹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

들의 본인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유혹의 차이는 흡연자의 평균

이 77.41 (±23.24), 비흡연자의 평균은 29.94 (±12.26)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흡연자군이 비흡연자군보다

흡연 유혹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이‘모르는 척 함’

일 때 74.37 (±33.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흡연사

실모름’이67.10 (±20.66), ‘반대안함’이41.80 (±22.41), ‘반

대함’이 35.41 (±20.41)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 분석 결과 가족들이‘모르는 척 함’이거나‘흡연사실 모

름’의 경우가 가족들이‘반대함’이거나‘반대하지 않음’의 경

우보다 흡연 유혹이 높았다.

대상자의첫흡연시기에따른흡연유혹의차이는‘중학생’일

때 77.85 (±21.46), ‘고등학생’일 때 67.28 (±23.74), ‘초등

학생’일때52.50 (±38.77)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p=.017).

사후 분석 결과 첫 흡연 시기가‘중학생’인 집단이‘초등학생’

인 집단보다흡연 유혹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 친구 수에 따른 흡연 유혹은 흡연 친구가‘두 명’일 때

62.34 (±29.73)로 가장 높고, ‘한 명’일 때가 48.12 (±26.75),

‘없음’일 때가 36.00 (±18.44), ‘세 명’일 때가 28.27 (±10.76)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 분석 결과 흡연 친구가

없는 경우가 흡연 친구가‘2명’이거나‘3명’인 경우에 비하여

흡연 유혹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 친구가‘1명’인

경우에는 흡연 친구가‘3명’인 경우에 비해 오히려 흡연 유혹

이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유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와 흡연 지식, 태도, 유혹과의

상관관계

흡연 지식은 흡연태도(r=.103, p=.031)와 통계적으로는 유의

하였지만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유혹

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태도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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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유혹(r=-.608,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흡연에 대한 유혹을 덜 받

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 유혹은 대상

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는 기존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흡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흡연 유혹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

된 바와 일치한다(Kim & Yang, 2002; Lee & Suh, 2006). 이

러한성별에따른유의한차이는일반적으로남학생들의흡연율

이 여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KASH,

2008).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흡연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에 비

하여흡연하는친구가한명이거나두명인경우흡연에대해보

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흡연 유혹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청소년의특성상주위의흡연하는친구는흡연을시

작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Bricker et al., 2007; Lee,

2001; Park, 2007), 흡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 중‘친

구가 권하면 담배를 피울 것이다’에서‘그렇다’라고 응답한 학

생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eong & Shin,

2006). 실제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흡연 예측 인자를 비교

하였을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흡연을 시작할 위험이

무려 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 Jun, 2006). 남학생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흡연에 대한 보다 허용적인 태도 및 높은

흡연 유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현재의 일괄적인 남∙여 공통된 정보 제공 프

로그램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단계적 교육 과정이 더 효

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성적에 따라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유혹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

구보고와 일치한다. 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그리고 학교

유형은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보고된 바 있으며(Baek & Choi, 2004; Ko, 1992), 특

히 부진한 학교성적과 흡연 행위 그리고 각종 비행 행위와의 연

관성이 보고되었다(Cheong, 2003; Lewinsohn, Rohde, &

Brown, 1999; Paavola, Vartiainen, & Haukkala, 2004;

Park, 2009; Park, Weaver, & Romer, 2009). 일례로 한 연

구에서는 고등학생이 학교 성적이 부진할 경우 흡연율이 47배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Park, & Yang, 200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연에

관한 건강 상식 및 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흡연 행위와 연관된

다른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년

비행이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방안 또한 결과

적으로 흡연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흡

연태도 및 흡연유혹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외의 연

구 결과(Huver et al., 2007; Ko,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들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청소년 흡연에 대한 태도가 방임적이

고 허용적일 수록 청소년들은 흡연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일상

생활을통해사회에서필요한행동양식을습득하게되므로부모

의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흡연 태도 및 실

제 흡연 행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또한 본 연구에서 가족 중 흡연자가 있을 경우 흡연

유혹을유의하게더많이느낀다고보고한것과연관이된다. 여

러 연구에서 가족이나 형제 중 흡연자가 있을 경우 흡연율이 유

의하게증가된다는보고가있으며이는가족이흡연하는모습을

보면서성장한청소년들이흡연에대해허용적인태도를갖게되

면서 본인이 흡연할 확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명된다(Avene-

voli & Merikangas, 2003; Baek & Choi, 2004; Cheong,

2003; Kim & Yang, 2002). 따라서 흡연 예방 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유혹과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흡

연에 대한 태도가 금연 의도(Kim, 2005) 및 실제적인 흡연 행

위(Ko, 1992)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

들의 연구에서 흡연 행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수는 흡연에

대한 태도로 각각 15%, 2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흡연에 관한 지식은 흡연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흡연행위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에서흡

연에대한지식은흡연에대한태도및흡연유혹과유의한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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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Knowledge of Attitude toward
smoking smoking

Attitude toward smoking .103 (.031)*
Smoking temptation -.083 (.067) -.608 (<.001)

Table 2.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of Smoking, Attitude
toward Smoking, and Smoking Temptation in Adolescents

(N=331)



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흡연지식이 흡연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실제적인

현재의 흡연행위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Baek & Choi, 2004; Baek, Min, & Kwon,

2008). 이들의 연구에서 흡연 지식은 흡연 태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 후 유의한 증가를 보

였으나 실제적인 대상자의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 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 행위

를 변화시키기 위해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단순히 흡연에 관한 지식 전

달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전

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2곳을 편의 선정

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설문 조사 결과로 실업계

및 특수 고등학교의 대상자 또는 다른 지역의 청소년 대상자의

흡연 행태에 관한 정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약이 있으며 보다 일반적

인 청소년의 흡연 행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

및 거주 지역, 학교 형태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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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하여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유혹 및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흡

연 지식의 차이는 없었으며 흡연 태도 및 흡연 유혹의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 학교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본인 흡연 여부,

부모의 흡연에 대한 태도, 첫 흡연시기, 가족 구성원 중 흡연자

유무, 흡연친구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흡연 지식은 흡연 태

도 및 흡연 유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흡연에 대한 태

도는 흡연 유혹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 흡

연 방지 및 금연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

안하고자한다.

첫째,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 유혹에 대처하는 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 계획 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흡연율이

높으면서 흡연 유혹 또한 높다는 점과 흡연 유무와 흡연 기간에

따라 흡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의 예로 여학

생의 경우 흡연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에 대한 지식 제공을 기

반으로 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남학생의 경우 이러

한 지식 제공에 더하여 금연 자조 모임이나 금연단계에 대한 정

보 제공, 친구나 선배로부터의 흡연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등과

같은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차별화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 중 흡연자 유무 및 부모의 청소년 흡연에 대한 생

각 및 태도가 청소년의 흡연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절한 시기에서부터 흡연의 해

로운 영향에 대한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흡연에 대한 올바른 태

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제공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흡연예방과 금연에 대한 교육에 청소년들만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및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광범

위하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 선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 유혹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

을 촉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

법들을 고안하여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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